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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일성경� 10월호�가정예배_성서유니온�선교회�홈페이지�자료실

▶�함께�기도� (예배를�시작하며�기도문을�읽습니다)

� � =>�우리�안에�죄의�모습이�너무�많이�있습니다.� 우리�가족의�모든�죄를�용서해주시고,�

� � � � � � 이� 가정에�주님의�은혜와�사랑만�넘칠�수� 있도록�함께해�주세요.

▶�함께�찬양� (가족�모두�잘� 아는�다른�찬양을�해도�좋습니다)

� � =>� “변찮는�주님의�사랑과”(찬270장)

▶� 함께�읽기� (주일�본문을�가족들이�돌아가며�읽습니다)

� � =>� 사무엘하� 13:23~39

▶�함께�묵상� (질문을�따라�각자�묵상한�내용을�나눕니다)�

� � 1)� 압살롬이�암논을�죽이기�위해�종들에게�어떤�명령을�내립니까?� (28절)

� � 압살롬은� 암논을� 죽일� 계획을� 세우고� 왕의� 모든� 아들을� 양털� 깎는� 행사에� 초대합니다.� 그는� 종들을� 불러�

암논이� 술을� 마시고� 취해� 있을� 때� 죽이라는� 명령을� 내립니다.� 압살롬은� 암논이� 다말을� 추행한� 그� 날부터�

암논을� 죽이려� 결심했었습니다.� 압살롬은� 암논이� 아무런� 심판도� 받지� 않은� 채� 살아가는� 모습을� 견딜� 수� 없

었습니다.� 압살롬은� 진정한� 심판자이신� 하나님께� 이� 모든� 일을� 맡기기보다� 자기� 스스로� 심판자가� 되어� � �

암논을� 살해하게� 됩니다.� 우리의� 삶� 속에� 때로� 이해하지� 못하는� 불의한� 일이� 있을� 수� 있습니다.� 하지만� 그�

가운데도� 내가� 심판자가� 되어� 남을� 정죄하고� 심판하는� 것이� 아니라� 모든� 만물의� 심판자이신�하나님을�인정

하고�그분의�역사하심을�기다리는�우리�가정이�되길�기도합시다.

� � 2)� 암논의�죽음�이후에�압살롬과�다윗은�어떻게�행동합니까?� (37절)

� � 다윗은� 암몬이� 살해당한� 사실을� 듣고� 통곡합니다.� 나중에� 압살롬이� 다윗을� 피해� 도망했다는� 사실을� 듣고�

날마다� 그로� 말미암아� 슬퍼했습니다.� 다윗은� 암논과� 압살롬,� 두� 아들들을� 한� 날� 동시에� 잃게� 된� 것입니다.�

아버지로서� 암논을� 꾸짖고� 자신의� 죄를� 회개할� 수� 있도록� 훈계했다면� 이런� 비극은� 발생하지� 않았을� 수도�

있었을�것입니다.� 그러나�그는�노하기만� 할� 뿐� 아무런�행동을� 취하지�않았습니다.� 다윗은�암논의�악행�이후�

아무런� 대응을� 하지� 않았던� 부모로서의� 안일함을� 자책했을� 것입니다.� 우리는� 다윗처럼� 내� 삶� 속의� 죄악을�

무심코� 바라만� 보고� 있지는� 않나요?� 내� 속의� 작은� 죄가� 자리� 잡을� 때,� 바로� 회개하며� 하나님께� 나아가길�

기도합시다.�

▶�함께�나눔� (한� 주간의�일들과�기도제목을�나누고�서로를�위해�기도합니다)

▶�주기도문� (주님께서�가르쳐주신�기도로�예배를�마칩니다)


